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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79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몰

입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that turnover intention among medical staffs of hospital. The study subjects 

were 179 medical staffs of hospital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ge, education, career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ed with 

turnover intention. Especially, in order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that hospital is development of career management program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enhancing the security measur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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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촌 곳곳의 모습은 과학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

르게 변화하며[1], 이런 변화로 21세기는 삶의 목적이 

변화하였고[2]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건강의 관심과 수명연장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3][4],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부문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료기관은 다양

한 직종이 활동하는 노동집약적인 조직이고 여러 전

문직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체이다[5]. 병원을 

구성하는 인력들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훈련 

받은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의료기관은 복잡성을 지닌

다[6]. 이는 인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가 의료기관 경

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역할담당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 이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의 경력을 관리해주어 직무에 만족함으로써 이들이 

의료기관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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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관리란, 자신과 조직의 욕구가 부합되는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경력관리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

시키고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7]. 또한,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 경험을 통하여 느

끼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보수, 인간관계, 

업무자체, 전문적 지위 및 직업적 긍지 등에 대한 긍

정적인 지각이며[8],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로 정의된다[9]. 이직현상이 사회 동태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견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적정 이직수준을 

벗어났을 때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역효과를 

줌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  따라서 의료기관의 병원종사자들의 이직의도 수

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직의

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직의도와 일부의 요인만을 

선행변수로 하여 이직의도를 설명하였을 뿐[10],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변

수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상

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사회에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에 대

한 수준을 조사하여 이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변수인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

입에 따른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의료기관의 효율

적인 인력관리로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2개

소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이외의 병원종사자들로

서 이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배부된 200부의 설문지

에 성실히 응답한 179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였으며, 회수율은 89.5%였다. 연구대상자인 병원

종사자는 진료지원부서(의무기록실, 전산정보과), 행정

부(원무부, 인사과, 총무과), 관리부에 종사하는 직원

을 의미한다[11].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병원종사자의 이직의도와 관련

하여 선행되어진 최하나 등[10]과 박부연과 신지훈

[11]의 신뢰도를 인정받은 연구도구를 참고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6

문항)과 이직의도(1문항), 경력관리(6문항), 직무만족(4

문항), 조직몰입(6문항)으로 분류해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적 일관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은 모두 0.7이상으로 나

타났다.

2.3.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조

사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은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하여 분

석하였다. 직무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으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변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결 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직의도 수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직의도 수준을 살펴

보면, 평균 2.0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성’ 2.16

점으로 ‘여성’ 2.0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8), 

연령에서는 ‘20-29’ 2.6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

준에서는 ‘전문대졸 이하’ 2.20점(p=0.004), 근무경력은 

‘5년 이하’ 2.39점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p=0.038). 

결혼상태별 이직의도는 ‘미혼’ 2.20점, ‘기혼’ 2.04점으

로 나타났고(p<0.001), 직장이동 경험은 ‘있다’ 3.15점, 

‘없다’ 1.69점으로 직장이동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통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273

항목
전체 이직의도

p-값
*

N % Mean±SD

전체 179 100.0 2.09±0.76

성별

남성 43 25.1 2.16±0.19 0.008

여성 136 74.9 2.08±0.96

연령

20-29 31 17.3 2.60±1.02
a

0.001

30-39 108 60.3 2.16±0.99
a

40-49 35 19.6 2.00±0.08a

50≤ 5 2.8 0.74±0.85
b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 89 49.7 2.20±0.16 0.004

대졸 80 44.6 2.04±0.92

석사졸 이상 10 5.7 2.00±0.10

근무경력(년)

≥5 90 50.2 2.39±0.94 0.038

6-10 44 24.8 2.30±0.12

11-15 23 12.8 1.95±0.94

16≤ 22 12.2 1.86±0.08

결혼상태

미혼 108 60.3 2.20±0.16 <0.001

기혼 71 39.7 2.04±0.92

직장이동 경험

있다 51 28.5 3.15±0.88 <0.001

없다 128 71.5 1.69±0.7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직의도 수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urnover intention level

이직의도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1

경력관리 -0.238** 1

직무만족 -0.349
**

0.496
**

1

조직몰입 -0.613** 0.657** 0.526** 1
** p<0.01

표 2. 직무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job related variables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표 1).

 3.2. 직무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이직의도,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상관관

계에서 이직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변수는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입으

로 나타났고, 그 중 조직몰입이 r=-0.613으로 가장 높

은 음(-)의 관계로 나타난 반면,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은 r=0.657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3.3.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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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값 공차한계 VIF
B S.E β

상수 2.962 0.616 4.807 0.000

성별 0.126 0.161 0.061 0.779 0.437 0.896 1.117

연령 -0.099 0.156 -0.078 0.638 0.041 0.373 2.684

교육수준 -0.028 0.119 -0.019 -0.236 0.013 0.834 1.199

근무경력 -0.176 0.106 -0.212 -1.654 0.100 0.336 2.976

결혼상태 0.089 0.158 0.054 0.566 0.572 0.614 1.630

직장이동 경험 -0.049 0.152 -0.025 -0.321 0.749 0.901 1.110

종속변수=이직의도,  R2=0.158,  Adj R2=0.136,  F=6.966,  p=0.000

표 3.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값 공차한계 VIF
B S.E β

상수 4.643 0.229 20.297 0.000

경력관리 -0.180 0.094 -0.151 1.901 0.048 0.537 1.863

직무만족 -0.146 0.099 -0.120 -1.478 0.141 0.515 1.940

조직몰입 -0.633 0.071 -0.625 -8.876 0.001 0.684 1.463

종속변수=이직의도,  R2=0.389,  Adj R2=0.379,  F=38.263,  p=0.000

표 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변수
Table 4. Job 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직

의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범주형 척도를 (표 1)의 

빈도수와 유의수준을 참고하여 이분형으로 코딩 변경

하여 재분석하였다. 연령은 ‘35세 미만’과 ‘35세 이상'

으로,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하’와 ‘대학교 졸업이

상’, 근무경력은 ‘5년 이하’와 ‘6년 이상’으로 이분형하

였다. 공차한계와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0보다 크며, VIF 값이 10

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R
2
)는 0.158로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15.8%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모

형은 유의하게 조사되었으며(F=6.966, p=0.000), 회귀

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보였다.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수준’보

다 ‘연령’이 이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표 3).

3.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변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변수를 확인하

기 위해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직무관련 변수들의 범주형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이분형 하고,  재코딩하여 분석 후 

결과를 얻었다. 공차한계와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0보다 크며, 

VIF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결정계수 (R
2
)는 0.389로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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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8.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조사되었으며(F=38.263, 

p=0.000),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보였다.

직무관련 변수 중 ‘경력관리’와 ‘조직몰입’이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력관리’와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력관리’보다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표 4).

Ⅳ. 고 찰

의료종사자들의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직관리는 의료분야

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변수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을 파악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평균 2.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이

직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병원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대

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김태수[5]의 연구결과인 3.42점

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에서

는 ‘20-29세’가 2.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

가됨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20대에서 이직의도가 높게 나

타난 전윤희[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다

른 연령층에 비해 20대는 직장에 적응한 기간이 짧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학력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

은 ‘전문대졸 이하’에서 2.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최하나 등[10]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소병만[13]의 연구결

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에서는 ‘미혼’ 2.20점, ‘기혼’ 2.04점으로 미혼에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윤미숙 등[14]은 혼인상

태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직무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이직의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

는 경력관리, 직무만족, 조직몰입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배 등[15]과 권정숙[16], 강여진[7]의 경력관리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강조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함을 

보였다. 따라서 병원종사자들의 경력관리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나 관심사항에 대한 각종 소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의료기관 조직차원에서 

병원 종사자들에게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특

성에 맞는 업무할당 및 보직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의 

관련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에 적응한 기간이 

길며 자신의 직무나 조직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0].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변수로는 ‘경력관리’와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경력관리’와 ‘조직몰입’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관리는 조직구성원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조

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경험을 

통해 경력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조직은 경

력개발을 형성하는 실제적인 현장으로서 인적자원개

발을 극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7].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력관리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17]

와 본 연구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갖는 태도로 구성

원들이 조직의 가치나 목표를 수용하려는 신념, 조직

에 대한 애착심의 정도를 의미한다[18].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지식습득 및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에 대하여 애착심이나 충성심을 갖고 조직의 성

과를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19]. 이러한 조직몰입을 통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

한 방안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부서의 특징, 직장 동료

와의 원만한 관계 등 조직관련 요인들을 관리하여 의

료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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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며, 더 좋은 직장의 취업기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

록 의료종사자들을 배려해 주는 등 이직의도를 낮추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10]. 또한 의료종사

자들의 이직의도 수준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함으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관리 차원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병원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자로 선

정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

련 변수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을 조사하고,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였다는데 의

미가 있으며,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 넓은 대상자를 선정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2개소의 병원

에 근무하는 의료인 이외의 병원종사자들 179명을 대

상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변수에 따

른 이직의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되었다. 

1. 일반적 특성과 이직의도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p=0.008), 연령이 낮을수록(p=0.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p=0.004),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38), 결

혼상태가 미혼이며(p<0.001), 직장이동 경험이 있을 

때(p<0.001) 이직의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직무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직의도

와 조직몰입에서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r= 

-0.613)로 나타났다. 

3.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으로

는 연령(β=-0.078)이, 직무관련 변수 요인에서는 조직

몰입(β=-0.625)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몰입

도가 향상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

로 이직률 감소로 연결되어 의료기관의 생산성과 효

율성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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